
제 강 권지예 정육점 여자7 「 」

권지예 정육점 여자 꿈꾸는 마리오네뜨/ 2002「 」 『 』

작가연보1.

년 경주 출생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1960 ,

년 프랑스 유학 빠리 대학 동양학부에서 박사학위 받음1991 , 7

년 라쁠륨 두 개의 꼭두각시 인형 상자 속의 푸른 칼 로 두 번 추천받아 등단1997 < > ,「 」 「 」

년 뱀장어 스튜 로 이상문학상 수상2002 「 」

작품집 꿈꾸는 마리오네뜨 폭소 권지예의 빠리빠리빠리 꽃게 무덤 등, , ,『 』 『 』 『 』 『 』․ ․

주요 발표 작품의 경향 및 특징2.

빠리와 그림 이야기를 모티브로 애정과 갈등이 반복된 부부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거.

기서 권지예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정체성과 자기성찰이다 정육점 여자 에서도. 「 」

그러한 권지예의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베이컨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얻어 썼다는 정육. 「

점 여자 에서도 어김없이 빠리와 부부 이야기가 등장한다.」

줄거리3.

나는 가끔 여자를 사러 홍등가로 간다 아내가 두 번째 유산을 하고 온 날 나는 유학 당시.

룸메이트였던 김으로부터 라라의 죽음을 통보 받는다 정육점 냉동고에서 한국인 남자와‘ ’ .

함께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라라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되어 정육점을 하는 남자.

와 결혼을 한 여자다 예전 파리 유학 당시 나는 한국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. ,

며 자기정체성에 흔들려하던 라라와 깊은 관계를 맺었었다 나를 홍등가로 이끄는 것은 체.

리빛 불빛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정육점의 불빛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. .

플롯 구조4.

현재 과거 현재- -



시점5.

인칭 주인공 시점1

문체의 특징6.

세심한 관찰과 속도감 있는 문장

묘사력7.

그림을 그리는 듯한 사실적 표현< >

뼈에 붙은 살을 공들여 파먹는 과정 또한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마치 무슨 발- .

굴작업에 참여한 것 같은 진지한 몰입 또는 시체를 뜯는 구미호가 된 듯한 엽기적인 전율,

이 등골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. (p65)

가늘고 긴 눈 아름답다는 느낌보다는 초승달을 보듯 애틋하고 살짝 꽃잎을 벌린 꽃봉오- . ,

리처럼 강렬한 신비감을 자극하는 눈빛이었다. (p69)

건물에 필요한 모든 관을 일부러 바깥으로 꺼내놓은 그 괴기스런 건축물을 볼 때마다 창-

자가 드러난 거대한 짐승의 몰골을 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을 실은 에스컬레이터가 외벽에.

붙은 투명한 튜브 같은 통로로 내다보인다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연동 운동을 하는 거대한.

창자 속에서 소화되는 음식물 부스러기처럼 흘러가고 있었다. (P70)

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되는 빠리의 어두컴컴한 겨울 하오의 하늘 밑에서 그 가게 안-

의 꽃분홍 조명은 멀리서 보면 마치 진홍빛 연못에 떠 있는 연꽃무리처럼 떠보였다. (P71)

함축적인 표현< >

나를 이끄는 것은 체리빛 불빛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리의 불빛.

을 따라 부나비처럼 빨려 들어간다 등 뒤에서 기차소리가 들려온다. . (P84)

원초적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소설의 주요 소재로 사용▶

에피소드의 적절성8.

무정자증인 주인공과 두 번 유산한 아내< >

한국으로 돌아와 재혼한지 년째 처음부터 고백을 했어야 했을까 이제라도 아내에게 고- 2 . .

백을 해야 할까 난 아기를 만들 수 없는 남자라고 무정자증 보르도에서 함께 살던 첫 아. . .

내는 아기를 무척 갖고 싶어 했다 중략 년을 살면서 아이가 없자 둘은 불임클리닉에서. ( ) 6

검사를 받아 보았다 문제는 내게 있었다 지금의 아내가 결혼 개월 만에 아기를 가졌다고. . 8

했을 때 나는 도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아기를 낳게 할 수는 없었다 아내를. .

한번만 용서하자고 입술을 물었다 두 번째인 이번엔 아내를 죽이고 싶었다. . (P82)

괴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개 소 인간을 그리는 김< , , ‘ ’>

방에는 어느새 개 그림으로 가득 찼다 한데 개들은 몽땅 매달려 있었다 올가미에 걸려- . .

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개들의 그림들이 벽에 하나씩 붙기 시작했다. (p66)



도살된 소의 이미지에 매달렸다 거기서 더 나아가 정육처럼 해체된 인체를 그리기 시작했- .

다 마치 냉동고의 고기처럼 사람이 발가벗고 매달려 있거나 팔다리가 끊기고 내장이 드러.

난 인체를 일상적인 배경에 배치한 괴기스런 그림들이었다. (p73)

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프랑스로 입양된 라라< >

나는 여섯 살에 노르망디에 있는 불란서 가정에 입양되었어 대학을 빠리에 와서 다닐 때- .

한국유학생들을 간혹 만날 수 있었지 내게 접근한 남자들이 많았지 한국에서 온 지 얼마. .

되지 않은 남학생들은 더 그랬지 나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내 뿌리를 알고 싶었고. . (p77)

정육점 남자 무슈띠에의 이야기< >

난 누구일까요 내 안에도 내가 모르는 기억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겠죠 난 가끔 두려워- ? .

요 아마도 난 한국에서 아주 많이 불행했던 것 같아요 왜 불행한 기억은 빨리 잊으려는. .

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의 일은 그냥 백지에요? . (p78)

당신이 어쩌면 내 안의 기억의 코드를 일깨워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어요- .

그래서 두려워 단서가 될 만 한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입양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. .

한국서 부모를 찾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양부모와 살던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대 그 통에. .

없어졌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떠올라 냉동고에서 미. .

친 듯 키스를 하던 날부터였나봐요 어디선가 기차소리가 들리고 내 주위에 여자들이 많. …

았던 거 같아요 여자들의 분 냄새 그리고 잠들면 감은 눈 위로 분홍빛의 물살이 동심원을. ,

그리고 난 그런 곳에 살지 않았을까 먼 옛날 당신의 나라에서 나는. . (p78)…

라라는 냉동고에서 시체를 발견되었대 어떤 남자와 깍지를 끼듯 껴안고서 말이지 그 남- . .

자의 신원은 한국인이라고 밝혀졌다나 봐. (p.84)

뫼비우스의 띠처럼 읽힌 소재9.

빠리 인종의 전시장 자기정체성 상실* (= = )

나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* : → →

라라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: → →

김 가해자 피해자: →

무슈띠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: → →

모두가 피해자로 귀결되는 비극적 구조▶

나 라라 김

빠리에서의 현실 아내와의 이혼 정육점 여자 괴기스런 그림

정체성 상실의 이유 무정자증 입양 살육

상실의 치유 홍등가로 감 한국인 남자와의 죽음 십자가 처형



주제10.

시대와 내면적 상처를 통한 자기 성찰 자기정체성( )

총평 및 장단점11.

이 소설은 입양 민주화운동 빛고을이라 불리는 한국의 남쪽 도시 봄빛 찬란한, 518 (p76: ,․
월 불륜 등 과거와 현재의 시대적 문제를 많은 상징들 속에 함축시켜 놓았다 내면적 상5 ), .

처를 입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이 너무 복잡해 단편

에 담기엔 다소 과한 면도 있다 사람들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. .

에피소드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번 소설을 읽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.

의 흐름은 매끄러운 편이다 그림을 그리는 듯한 리얼한 묘사와 속도감 있는 빠른 전개 함. ,

축적인 문장 또한 놀랍다 신비로운 분위기와 독특한 표현 문장력까지 감안한다면 분명 잘. ,

쓴 소설이라 할 수 있다.


